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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 쉴만한 언덕 : IS ONE 늘 머물고 싶은 곳

HOUSE 001

단순히 머물고만 가는 숙박시설에서 벗어나 

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부부. 

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. 

취재 김연정    사진 윤준환 002 COV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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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철, 박미영 씨 부부가 강릉 영진항 

해변에 ‘SCENIC94’의 문을 연 건 지난 

1994년. 단순한 펜션지기 역할에 그치지 

않고, 펜션 곳곳 건축과 미술, 다양한 활동을 

담으며 강릉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힘써온 

두 사람이 다시 한번 큰 도전에 나섰다.

“또 펜션이라니 자칫 무모해 보일 수도 

있죠(웃음). 하지만, 기존 건물과 새롭게 

지어질 건물이 하나의 작은 마을을 형성해 

공간으로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, 건축이 

가진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”

부부의 꿈을 이뤄줄 이번 설계 역시 

SCENIC94 때 함께 했던 ‘건축사사무소 

예인’의 최이선 소장이 맡았다. 최 소장은 

“건축주의 바람대로 이곳을 찾은 이들이 

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물과 하늘, 바람을 

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, 자연의 품에서 

새로운 기운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

지형을 이용해 경관을 만들었다”고 

설명했다.

1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쾌적하게 

만든 주차장과 지하 1층 공간이 한눈에 

들어온다.

2  지하 선큰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

상부 후정의 야경을 만든다. 후정은 물과 

나무, 빛이 만나 휴식을 취하기 좋다.

3  전면부 진입도로에서 본 모습. 세 개의 

건물 중앙에 수영장을 배치하고, C동 아래 

마련된 실내수영장과 연결성을 두었다.

4  루프탑 스위밍 풀에서는 동해안의 

아름다운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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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대지는 

동쪽으로는 영진리 해안이, 남서쪽으로는 

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펼쳐진다. 대지 동서 

방향으로 2개 층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

건물은 세 개 동으로 분리하고, 객실 

어디에서든 열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각 

동의 배치에 꼼꼼히 신경 썼다.

그렇게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놓인 세 

건물은 지상 1층에서 수평으로 연결되고 

후면 도로에 접한 두(A, B) 동은 지하 

주차장을 통해 이어진다. 특히 지하층 

상부는 건폐율의 제한으로 매스를 줄여 

삼각형으로 배치하였고, 비워진 공간에는 

수공간과 오픈스페이스, 외부 수영장과 큰 

나무 한 그루를 심어 ‘자연과 사람이 하나 

되는 건물’이란 콘셉트를 고스란히 담았다.

건물 자체도 인상 깊지만, 내부에 들어서면 

이곳만의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 

마치 넓은 바다를 공유하는 기분으로, 

어디든 자리를 잡고 앉으면 동해와 산세 

풍경이 기분 좋게 실내 공기를 감싸고, 

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쉼이 

그대로 전달된다.

5  A동 전경. 야외 수영장과 카페, 실내 

수영장이 모두 연결된다. A동 우측에는 

기존 SCENIC94가 자리한다.

6,7  B동 복층 거실의 남측 창을 통해 

동해안의 소나무 숲이 가득 담긴다. 뿐만 

아니라 복층 상부 침실은 일출을 볼 수 

있는 멋진 뷰를 가진다.  

8  A동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

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

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다.

9  침실에서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계단. 

큰 창이 있어 계단실 역시 채광이 좋다.

10  B동의 1층 전면에 둔 수공간은 

완충공간으로서 작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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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위치 ▶ 강원도 강릉시｜대지면적 ▶ A + B동 – 922m2(278.90평) / C동 – 444m2(134.31평)｜건물규모 ▶ A, B동 – 지하 2층, 지상 4층 / C

동 – 지상 4층｜건축면적 ▶ A + B동 – 93.60m2(28.31평) / C동 – 84.74m2(25.63평)｜연면적 ▶ A동 – 688.59m2(208.29평) / B동 – 

635.44m2(192.22평) / C동 – 266.71m2(80.67평)｜건폐율 ▶ A + B동 – 19.35% / C동 – 19.09%｜용적률 ▶ A + B동 – 61.31% / C동 – 

60.07%｜주차대수 ▶ A + B동 – 11대 / C동 – 3대｜최고높이 ▶ A, B동 – 19.3m / C동 – 14.8m｜구조 ▶ 기초 –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/ 지

상 – 철근콘크리트｜단열재 ▶ 비드법단열재 2종1호 135mm｜외부마감재 ▶ 노출콘크리트 위 발수코팅, 스터코플렉스 외단열시스템｜담장

재 ▶ 두라스택 큐블록｜창호재 ▶ LG하우시스 AL단열프레임 + AL시스템창호(T/T + THK39 양면로이삼중유리)｜에너지원 ▶ 초절전 열매체

난방(부경에너지), 전기온수보일러(귀뚜라미)｜내부마감재 ▶ 수성 친환경 도장(KCC), 포세린 타일(정일요업)｜욕실 및 주방 타일 ▶ 윤현상재 

수입 타일｜수전 등 욕실기기 ▶ 계림요업｜주방 가구 ▶ 현대리바트｜조명 ▶ 룩스몰 LED 조명｜계단재·난간 ▶ 멀바우 + 평철 난간｜현관문 

▶ 엠시스㈜ 단열도어｜중문 ▶ LG하우시스 슬림중문｜방문 ▶ 예림도어｜전기 ▶ ㈜신창｜설비 ▶ 아주종합설비｜구조설계(내진) ▶ ㈜나라구

조엔지니어링｜시공 ▶ 부강종합건설㈜｜설계 ▶ 건축사사무소 예인 033-646-6505 www.yeinarchitectur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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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ACE POINT

세 동으로 이뤄진 이즈원 펜션에는 

건축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만큼 

다른 곳에서는 마주하기 힘든 남다른 

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.  

11

007HOUSE

가장 꼭대기에 마련된 복층 객실은 바다를 

보며 내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

물론, 루프탑에도 스위밍 풀과 바비큐장을 

마련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정된 

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. 

또한, 객실마다 동해안과 강릉 도심의 옛 

정취를 그려낸 일러스트 작가 이현정의 

작품을 걸어 건물로 미처 품지 못한 지역 

모습까지 공간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게 

해주었다.  

머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신과 

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

가능했던 부부의 두 번째 도전. 그 따뜻한 

마음이 차가운 날씨, 이곳을 찾는 

이들에게도 잘 전해지길 바라본다. 

11  지형을 이용한 후면 공간과 지상으로 

올라온 세 개의 건물, 그리고 수공간과 

멀리 보이는 동해를 통해 이즈원 펜션은 

자연 속에서 쉼을 즐길 수 있는 쉴만한 

언덕을 보여준다. 1 - 자연을 들인 지하 선큰

선큰 상부, 후면부 발코니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

바람은 이곳이 지하임을 잊게 한다. 자작나무와 

객실 내부 타일 벽돌이 따스한 내부 분위기를 

배가시킨다.

2 -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

펜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

아끼지 않았던 건축주는 앞으로도 펜션 곳곳을 

지역 예술가들의 전시·음악회 등의 장소로 제공할 

예정이다. 수공간과 이어진 B동 선큰도 그중 하나.

3 - 바다를 바라보는 실내 수영장

주변 경치를 모두 담아낸 큰 창 앞에 실내 수영장이 

놓였다. 시야를 방해받지 않아 사계절 아름다운 

풍광을 마주할 수 있다.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

서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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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협조

IS ONE | http://poolvillaisone.com


